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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는 말

1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학년            반

이름                          
일상생활 속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봅시다

한자에서 온 말

엄마, 한자에서 온 말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말을 쓰고 싶어요.

지희

우와! 신난다! 그런데 엄마, 명소가 뭐예요?

지훈

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니까, ‘이름난 곳’ 어때요?

지훈

엄마

엄마

엄마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의 명소인 경주로 가족 여행을 가 볼까?

아, 명소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을 의미한단다. 
명소는 한자이지.

우리 지희의 한글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명소’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지희

와, 역시 내 동생은 똑똑하다니까! 이제 ‘명소’라는 한자에서 온 
말 대신 ‘이름난 곳’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야겠어요!

(1) 지훈이네 가족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나요?

(2) 지희는 어떤 말을 우리말로 바꾸고 싶어 하나요?

(3) 지희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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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한자에서 온 말 일상생활 속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봅시다

우리말은 우리 문화의 �  
뿌리이며 더 나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야.

한자에서 온 말보다  
우리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야.

한자에서 온 말의 사용이  
계속된다면 우리말의 본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야.

3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 말이 한자에서 온 말인 
경우 그 뜻을 알아봐야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낱말 중 한자에서 온 말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

그리고 그 한자에서   
온 말을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봐야 해.

한자에서 온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킬 수 없겠지?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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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낱말 중 한자에서 온 낱말에는 ‘한’, 우리말인 낱말에는 ‘우’라고 써 봅시다.

5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한자에서 온 말을 더 찾아보고 우리말로 고쳐 써 봅시다.

한자에서 온 말 우리말

낱말 한/우 낱말 한/우

명소 한 이름난 곳 우

가면극 탈놀음

집 가옥

간식 새참

감사 고마움

잔반 남은 음식

얼마 동안 당분간

대하 큰새우

많이(크게) 대폭

가격 값

한자에서 온 말 일상생활 속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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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놀이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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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서 온 말 일상생활 속의 한자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어 봅시다




